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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LNG 탱크 4기 보수작업 돌입
가스공사, 2월17일까지 준비 마무리 … 평택․통영기지 수급차질 방지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누출이 확인된 인천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4기 전부에 대해 최단시일에 보수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월1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월17일까지 가스 누출이 감지된 LNG 저장탱크 4기를 모두 비우고 보수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보수공사는 땅속에 묻혀 있는 냉동상태의 저장탱크 주변 토양을 먼저 얼리는 복잡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

기 때문에 총 24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보수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LNG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발전 및 도시가스기업과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인천(저장탱크 18기에 248만㎘), 평택(저장탱크 10기에 100만㎘), 통영(저장탱크 10기에 140

만㎘) 등 3곳의 LNG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 누출이 확인돼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인천기지 저장탱크는 20만㎘급 4기이며 국내 전체 공급량의 

14-15%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 1일 17만-26만㎘의 LNG가 공급되고 있으며, 가스공사는 수급안정을 위

해 당초 2009년 완공 목표로 통영기지에 건설중인 저장탱크 2기의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주력할 방침

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13>


